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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and work-family balance on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800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living in the D region of Busan, Korea, and analyzed using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high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However, those experiencing more difficulties with work-family balance felt more burden of child rearing 

and ha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utilizing work-family balance poli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s a way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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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발

표된 통계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9세)의 합계출

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6명보다 매

우 낮고,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이 되는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Statistics Korea,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인구위기

에 대한 불안과 공포 담론들로 가득하다. 저출산 쇼크, 

저출산 늪, 저출산 쓰나미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Kim, 2018). 급

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 노인에 대한 부양 부

담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

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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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11~2015

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

정 양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

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2016~2020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거

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청년층

을 위한 일자리, 주거 대책을 강화하였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 2011, 2016).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로 실질적인 출산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저

출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

산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역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

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을 단순히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 인구정책에

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계층, 성, 세대 

간 통합, 연대 등 포용국가를 지향으로는 정책으로 전

환하게 된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특히 변화된 인구정책 패

러다임에서 중요한 내용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6)

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

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1.0%에 불

과하였고, 62.2%는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년 후에는 38.5%가 양성평등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36.7%는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

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양성간의 불평등 문제 중 가장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로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

제’가 지적되고 있으며(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실제 한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Statistics Korea(2014)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 남녀 모두 부부간에 분담해

야 한다는 인식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가사

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52.2%) 것에 

비해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6.1%에 불과하

며,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

은 약 4%에 불과하지만 약 28%의 여성이 실제로 전적

인 책임을 지고 있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

동 사이의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의 전반적인 양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Min & Lee(2013)의 연구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

로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성평등 가치관이 긍

정적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도 출산

과 관련이 있다. 일⋅가정 양립갈등의 심화는 결혼행

복감을 낮춰 결국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Lee & Choi, 2012).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 후 자

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

이 된다(Lee, 2005).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 육아휴직 급여지원과 같이 양성간의 일과 가정

의 균형이 확립되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 & Choi, 2018).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배경은 국민의 인

식, 시기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출산장려금, 보육, 교육비 지원 등 저출산 정책의 효과

성(Kong, et. al., 2008; Lee, et. al., 2010)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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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있으며,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및 지원제

도에 대한 인식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 출산과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들 이

외에도 자녀관, 즉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 행동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결정짓는다

(Alzen & Fishbein, 1980). 이 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

면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회

의 주관적 규범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쳐 자녀 출산

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대리지표가 된다. 더불어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도 강조하듯이 단순히 

출산율 혹은 출산여부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어떠한 요인이 실질적으로 자녀필요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연구는 자녀필요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출산의 대리지표로 설정하

고,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

원제도 사용 인식 수준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구 및 가족복지정책

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일⋅가정 양립갈등은 자녀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1, 2,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결

혼과 출산, 양육을 기피하는 가치관이 더욱 뚜렷해지

고 있다. 2000년 1.4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했고(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0), 2019년에는 

0.92명으로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20).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비율은 2010년 64.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8년

에는 48.1%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Statistics Korea, 

2018),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

은 48.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Lee, et. al., 

2018). 이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에 문

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출산억제정

책과 출산율 변동에 방관해왔던 인구자질 및 복지증

진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Chung, 2018). 1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 결

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1차 기본계획은 양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결혼

과 출산 욕구를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만,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정책이 제시되었고, 출산을 

여성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보기보다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Shin, 2010; Chung, 2018). 

2011년부터 시행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대

상을 맞벌이 가구 및 베이비 붐 세대로 확대하고 정책

의 우선순위를 보육중심에서 일⋅가정 양립으로 이동

하는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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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2011). 하지만 일⋅가정 양립정책의 시행에 

있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였고, 그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은 양

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업의 장기간 근로관행이나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활용에 있어 성 평등성은 개선

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Kim, 2018). 

2016년 시작된 3차 기본계획에서는 합계출산율 1.5

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

췄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 대책을 제시하였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 2016). 그러나 3차 기본계획은 출산율이라는 

양적지표만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으며

(Kim, et. al., 2019),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모든 세대가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에 기반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였다. 로드맵과 수정 기본계획은 기존 출산율

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을 목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히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

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등과 같은 거시적 

흐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회시스템의 개혁과 성 

평등 및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이러한 저

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평등 심화와 전

반적인 삶의 질의 악화가 저출산을 야기했으며,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Chung, 2018).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그동안의 저출

산 대응방식은 ‘저출산’이라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도

구적이고 실적주의적인 차원의 접근에만 주목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이고 양성평등적 차원

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2.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출산과의 관계

자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출

산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하는

가에 대해서 1991년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2003년에는 54.5%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한다고 응답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인 규범인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실제적

으로 출산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Kim, 2005).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서 20~44세 사이의 미혼인구를 대상

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혼남성

의 경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34.2%,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인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없어도 무관하다’의 

비율이 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비율이 28.8%로 나

타났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하여 자녀가 꼭 필요하는 

생각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2018). 이러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혼인건수 

및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Byun, 

201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자녀에 대한 필

요성과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0). 2009년 전국 결

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분석한 Sin(2010)의 연구에서

도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운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들보다 2.42배 높

은 출산계획을 보여주었다.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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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출산행태의 차이를 미혼과 기혼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미혼의 경우 결혼필요성과 자녀필요성

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졌다. 기혼여성의 경

우 자녀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

녀의 정서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할수

록 더 많은 자녀를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6).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듯이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행위의 전제조건인 자녀필

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출산의 대리지표로 설정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양성평등적 가치 

과거에는 남성은 아버지로서 경제적 활동을 통하

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가족들을 돌보는 육아에 전념한다는 성역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다(Naila, 2010). 이에 가계부

양은 남성이, 수단적⋅정서적 역할인 자녀양육과 가

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성별 분업이 명확하였다

(Jung, et. al., 201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남녀 모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는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

책 마련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중상태 평행이론(Multiple equilibrium framework)

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U

자형의 로지스틱 커브를 따른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

할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출산

율과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혁명이 일어나고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진

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

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

아지고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음 단계로

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 즉 양성평등적 가

치를 수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경제가 발전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자율

성 및 독립성이 증가하는 등 양성평등적 가치가 높아

진다. 흥미로운 것은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

의 출산율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반등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잘 갖

추어졌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Kye & Kim, 

2016). 다중상태 평행이론에서의 성평등주의와 출산

율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을 때 출산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

평등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U자형 그래프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부 간 가사 분담이 잘 

되는 가구가 둘째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Torr & Short, 2004). 동일한 맥락에서 

McDonald(2000)는 저출산 현상은 제도의 불평등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 개인이 누리는 제도 중 성평등

에 대한 높은 의식이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충돌되어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

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으로, 실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국가와 극복하지 못

한 국가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지위 수준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양성평등의 수준과 출산과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준다. 양성평등적 성역

할 태도를 가질수록 출산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Park, 2005; Kim, 2010)가 있는 반면, 전통적인 성

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계획이 더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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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Lee, 2006; Lee & 

Choi, 2012; Kwon, 2014).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양성평등적 가치관만이 출산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그들

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와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충돌하여 저출산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를 정리하면, 현대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

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개인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

지고 있으나,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여전히 유

지되고 있어 양성평등 인식과 사회제도 간 불일치의 

결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Chung, 

2009, 201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적 맥락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인식과 

출산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경제적 자립, 가

족 돌봄, 직장에서의 역할, 의사결정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가 출산의 대리지표로 

사용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4.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더불어 저출산 정책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가정 양

립은 젠더평등, 저출산율, 한부모 가족 빈곤, 아동 빈

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과 사회보장 체계 유지를 위한 여성노동력 확보 등 다

양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다(Hong, et. al., 2008). 남

성은 임금근로자, 여성은 가사노동자라는 역할 구조

가 무너지면서 여성은 가사노동과 함께 임금근로자로

서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노동 과중의 문제가 사회적

으로 부각된 것이다(Kim, 2011). 양육을 여성의 역할

로 규정하는 사회적 환경 하에서 남성의 양육 참여 부

재는 곧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성은 그 대안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Um & Kim, 2011; Lee & Choi, 2012). 또한 결

혼, 출산,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

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

러한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

는 일⋅가정 양립은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또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일⋅가정 양

립의 구체적인 목표로 성형평성 제고, 출산율 제고, 여

성고용률 증진, 아동발달 증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Kim, et. al., 2009). 

하지만 여전히 고정된 성역할 인식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특히 가사 및 돌봄노동 영역에서 더욱 강하

게 잔존해 있어(Sun & Cho, 2019), 취업여성들의 균형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Lee(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은 경

제적인 어려움을 주요 요인으로 선택한 반면, 여성은 

출산 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가

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Lee, et. al.(2016)은 성평등 

의식에 대한 남녀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일⋅가

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

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여성을 대

상으로 성역할태도, 일⋅가족 양립갈등, 결혼행복감,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분석한 Lee & Choi(2012)의 연

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에 있어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일⋅
가정 양립갈등이 높아지고, 이는 결혼행복감을 낮춰 

결국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과 직장에서 성평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상

황에서 평등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여성일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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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과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

고, 이러한 역할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은 부득이

하게 출산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갈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일⋅가

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용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Won & Choi(2018)는 출산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율과 남성 육아휴직 급여지원이 출산율과 유의미

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계 소득을 높여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하고,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자

녀에 대한 직접 돌봄의 기회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가 잘 사용될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on & Choi, 2018). 또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여성 

근로자의 추가 출산과의 관계를 연구한 Lim(2018)의 

연구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

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

이 3.52배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

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1.91배 높게 나타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이 추가적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성

을 분석한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 장려정책과 남성⋅여성 모두를 위한 일⋅
가정 양립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히

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가정 

양립갈등에 대한 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사

용은 출산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일⋅가정 양립갈등과 지원제도사용 수월성

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 대리지표로 사용된 자녀필요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D 자치구의 구청에서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은 D 자치

구 내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고, 무작

위 추출법을 통해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전문 리서

치 기관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는 부산광역시 D 자치구청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800

명에 대한 이차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자녀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자녀 수 혹은 출산 경험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녀필요성을 대리지표로 살펴보았

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출산에 더 

긍정적(Lee, 2006; Kwon, 2014)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자녀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자녀필요성 척도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서 활용된 척도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심리

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부정적 인식과 자녀의 정서적,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된다

(Chang, et. al., 2014). 척도의 문항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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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은 제약이 된다”, “자

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

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

된다”,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

간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

이다”의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5

점 척도(1-매우 반대, 2-다소 반대, 3-보통, 4-다소 찬

성, 5-매우 찬성)로 측정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자녀필요성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독립변수: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 인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들은 양성평등 인

식, 일⋅가정 양립갈등,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제

도 사용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양성평등 인식 척도는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6)의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양성평등 인식을 성별 위계에 대한 태도(5

문항),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8문항)의 2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여 총 13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모

든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

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총점

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 가족 돌봄, 직장에서의 역

할, 의사결정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을 보다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

면으로 측정하였다. 첫째는 일⋅가정 양립갈등1)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장 일에 지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장 

일을 너무 오래 해서 집안 내 내 책임을 다하기 어려

운 경우”,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

로 직장에 도착한 경우”, “집안 내 나의 책임 때문에 

직장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없

었다, 2-한두 번 있었다, 3-한 달에 여러 번 있었다, 4-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로 측정되었다. 4문항의 총

점이 높을수록 직장 일로 인해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

움을 겪거나 반대로 집안일로 인하여 직장에서 일하

는 것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

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 “유연근무제도” 사용에 대한 수월성 정도를 5점 

척도(1-매우 어려움 ~ 5-매우 수월함)로 측정하여 총

점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총점이 높을수록 직장인들

이 일⋅가정 지원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수월함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0-남성, 1-여성), 연령(2019년 기준 현

재 나이), 결혼유무(0-미혼, 1-기혼, 2-기타), 고용기간

(0-1년 이상, 1-1년 미만), 고용형태(0-전일제, 1-시간제), 

최종학력(1-초등학교,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재학, 5-대학교 졸업, 6-대학교 졸업 이상), 소

득수준(1-100만원 미만, 2-100~199만원, 3-200~299만원, 

4-300~399만원, 5-400~499만원, 6-500만원 이상)을 통

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 본 척도의 영문에서는 work-family conflicts로, 국문에서는 일-가정 갈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원척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에 맞추어 일⋅가정 양립갈등으로 사용하고자 함. 



The Effects of Gender Equality and Work-family Balance on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25

Variable N %

Gender
Male 393 49.1

Female 407 50.9

Age

Younger than 20s 142 17.8

30s 119 14.9

40s 140 17.5

50s 183 22.9

60s 167 20.9

70 years and older 49 6.1

Marital status

Single 201 25.2

Married 536 67.1

Others(bereavement, divorce, separation) 62 7.8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degree 40 5.0

High school degree 66 8.3

High school degree 311 38.9

College student 51 6.4

College degree 325 40.6

College degree and more 7 0.9

Employment 
period

More than 1 year 286 82.2

Less than 1 year 62 17.8

Employment 
type

Part-time job 40 11.5

Full-time job 307 88.5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33 4.1

1 million won-1.99 million won 59 7.4

2 million won-2.99 million won 107 13.4

3 million won-3.99 million won 177 22.1

4 million won-4.99 million won 237 29.6

More than 5 million won 187 23.4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800)

Variable
Mean

t
Male Femal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36.3 34.9 4.016***

Perception of work-family conflict 6.8 7.6 -3.832***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service utilization

10.6 10.08 1.153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17.3 17.2 0.310

***p<.001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잔차(Residuals)의 독립성에 대한 검

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본 가정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한 후 양성평등 인식과 일⋅가정 양

립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 인구사회경제

학적 변수들의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 그리고 자녀필요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

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5.0 버전을 활용하

여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1>과 같다. 남성(49.1%)과 여성(50.9%)은 

유사한 비율로 표집되었고, 연령의 경우도 70대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20대부터 70대까지 균형있게 포

괄하고 있다. 결혼유무의 경우 기혼자가 전체의 67.1%

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미혼은 전체 응답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다수가 고

등학교(38.9%) 및 대학교 졸업(40.6%)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간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82.2%가 1년 이상이

고 나머지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형태를 보이고, 고

용형태의 경우 대다수(88.5%)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은 

400~499만원(29.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만

원이상(23.4%), 300~399만원(22.1%) 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 자녀필요성 

차이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인식 그리고 자녀필요성에서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양성

평등 인식과 일⋅가정 양립갈등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인식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경

제적 자립, 가족 돌봄, 직장에서의 역할, 의사결정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보다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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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1.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1

2. Perception of work-family conflict -.153** 1

3.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service utilization -.035 -.073 1

4.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181** -.155** .055 1

**p<.01

Table 3.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존재로 인식함을 의미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성보

다는 남성의 양성평등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반대로 여성들이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갈등은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일로 인해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반

대로 집안일로 인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짐을 의미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

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사용 

수월성과 자녀필요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아래 <Table 3>과 같다. 양성평등 인식은 일⋅가

정 양립갈등과는 부적관계(r=-.053, p<.01), 자녀필요

성과는 정적관계(r=.181, p<.01)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과 가

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낮게 인식하고, 자녀필요성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일⋅가정 양립갈등과 자녀필요성은 유의미한 부적관

계(r=-.155, p<.01)를 보이는데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본 연구에서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인식 및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요인들이 자녀필요성

에 미치는 영향을 응답자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기본 가정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는데, 우선 독

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

수의 VIF 값이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의 잔차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이 1.866으로 2에 근사하게 나타나 잔

차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필

요성의 다중회귀모델 적합도는 F=4.285, p<.001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124로 자녀필요성 분

산의 1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

석의 기본 가정들을 충족하고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

족하였기 때문에 아래 <Table 4>와 같이 자녀필요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들 가운데서는 최종학력(B=-.605, p<.01) 만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학력

일수록 자신의 일과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

남으로 자녀의 존재와 양육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인식(B=.134, p<.001)과 일⋅가

정 양립갈등(B=-.166, p<.01)은 자녀필요성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일⋅가정 양립갈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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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B S. E. β

(Constant) 16.258 1.923 8.455

Gender .038 .327 .007 .117

Age -.025 .021 -.111 -1.194

Married .365 .458 .063 .797

Others(bereavement/divorce/separation) .143 .853 .010 .168

Employment period -.479 .474 -.064 -1.011

Full-time job/Part-time job .190 .556 .021 .343

Education -.605 .185 -.237 -3.276**

Monthly household income .053 .156 .022 .343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134 .037 .212 3.660***

Perception of work-family conflict -.166 .063 -.144 -2.634**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service utilization .023 .036 .036 .658

R2(Adj R2) .124(.095)

F 4.285***

**p<.01,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identifying factors regarding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

게 느끼고 자녀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 전⋅후 휴가”, “배

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수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필요성을 유의

미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주요한 

요인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대

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결

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삶

의 전반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

기보다는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필요성

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중요하

게 여길수록 출산에 더 긍정적(Lee, 2005; Lee, 2006; 

Kwon, 2014)이라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장

기적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출산

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의

지가 높다는 연구(Park & Yeoum, 2015), 대학생을 대

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결혼에 대한 의식, 출산의지 간

의 관계를 살펴본 Kim & Kim(2019)의 연구에서 대학

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출산의지가 정적 관계를 보인

다는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양성평등 

인식이 자녀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산 및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9)의 자

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

성이 3시간 14분, 남성이 40분으로 이루어지고, 육아

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 14.4%, 여성은 86.5%로 보고되

었다.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

과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 통념이 적용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 여성으로 성별 구별짓기

를 탈피하고 서로 존중받으며 결혼생활, 육아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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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출산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 체감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홍보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

천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저출산 원인 가운데 청

년층의 결혼기피, 만혼 결혼, 출산 후 양육부담이 근본

적인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Kim, 2018) 젊은 층

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 진행 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시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SNS, UCC, 앱개발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 컨

텐츠 개발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의 육아 인식 확산을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프로

그램(e.g., 양육과정에서 남성 역할교육을 내용으로 하

는 아버지 교실 등)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Lim, 

et. al., 2019). 이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이 자연

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남

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갈등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자녀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 양립갈등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난 Yi & Jung(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이 

어려울 때 출산기피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Song & 

Lee(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또한 Sun 

& Cho(2019)는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관련 요인이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고, 연구결과 성 불평등한 가정 분위기와 성차

별이 강한 직장 분위기가 둘째 자녀 출산의지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을 하고 있

는 기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갈

등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하

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

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보듯이 출산율 증가에 있어

서 일⋅가정 양립은 선행 요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직장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제도 차원에서

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

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국가, 지자체, 기업의 수

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보다

는 부정적이다. 워킹맘’이라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조차도 ‘그냥 엄마’와 ‘워킹맘’을 구분짓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

고 있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분

명히 존재한다. 특히 여성이 직장에서 자녀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현재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표면적으로 ‘엄마를 대

신하는’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용자

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고, 아이

돌보미가 배정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스템은 여

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서비스의 경우에

도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은 늘어나서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시간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를 아침부터 심지어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관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목표를 달

성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속에는 부모와 자

녀가 충분히 함께 할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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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가적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게 해준다는 노동 중심적 접근

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국가적 서

비스 지원에 있어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에 관한 인구정

책이 양적인 인구조절정책을 넘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와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 차원

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지자

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확대, 영세사업장

의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

정규직 여성들도 육아휴직 및 조기퇴근 등 관련 제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들

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Lim, et. al., 2019). 더불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시스템에 대

한 재정비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육아서비스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로,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경력단절 없이 일

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성별 차

이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인식은 기존 연구결과(Park 

& Lee, 2006; Choi, et. al., 2016)와 달리 여성보다 남성

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여성들이 전반적인 삶의 현실에서 남성과 동

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

족부양 및 가족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남성

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

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일⋅가족 양립정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본 Jang, et. al.(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존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며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자녀출산의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ohn, 2005; Kim, 2009).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활동과 일을 통한 개인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앞서 논의했

던 일⋅가정 양립갈등과 자녀필요성과의 관계와 동일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출

산보다는 학력을 높이는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

아진다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

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학업을 마친 후 결혼

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는 곧 초혼연령의 상승과 

가임시기의 축소로 이어져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Skirbekk & Samir, 2012; Kye & Kim, 2016).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여성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일과 가

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과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 활

용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초저출산율을 유지하며 출산 정책이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증명

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가족 내 가사 및 돌봄

에 대한 역할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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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인 보완과 제도를 확

충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뚜렷한 상승률을 보이

지 않고 있다(Kim & Kang, 2018). 또 다른 저출산 관련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정적 결과가 나

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출산율 증가를 넘어

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저출산 관련 제도

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Chung, 2012; Kim & Cheon, 2016). 저출

산 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제

도 사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

근무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들을 시

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양성평등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 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및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성평등과 일⋅가

정 양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적 인식에 기

반하여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양성평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및 서

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살펴봤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 기조에서 출산계획과 실질적 

출산율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

녀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인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녀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인 출산계획

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회귀모형의 낮은 설명력

도 한계로 지적된다. 자료의 한계로 자녀필요성에 영

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추후에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횡단자료의 한계로 인해 양성평등 및 일⋅가

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

식의 변화를 통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

한 인과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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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D 자치구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9세 이상 성인 총 8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

표본 t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 양립제

도 활용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적 인식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제기

함과 동시에 인구 및 가족복지정책에서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자녀필요성,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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